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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Sik-bang-pung (植防風, Peucedani Japonici Radix), the root of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Apiaceae), 

has often been used as a substitute for Bang-pung (防風, Saposhnikoviae Radix) in the past, but recently it is treated 

as a counterfeit of Bang-pung or a kind of ‘Jeonho (Peucedani Radix)’. Hence, it is crucial to investigate the origin 

of herbal name to provide appropriate usage of Sik-bang-pung.  

Methods : The classic and contemporary literatures regarding to the herbal medicines and botanical nomenclature 

were searched to find the herbal and botanical origins of Bang-pung and Sik-bang-pung, respectively.   

Result : The botanical descriptions of Bang-pung (防風) were consistent throughout the classic literatures and its 

botanical species was determined as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Apiaceae) in the compendium. In the 

literatures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Byeong-pung-na-mul' was recorded as the medicinal plant of Bang- 

pung, but its botanical species could not be confirmed. In Japanese literatures, Bang-gyu (防葵) was confirmed as 

Mok-dan-bang-pung (牡丹防風; botan-bōfū in Japanese), which was determined as the herbal name of the root of 

‘Gaet-girum-namul (P. japonicum)’ in Korea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rule. The roots of Gaet-girum-namul 

was medicinally named as Mok-dan-bang-pung (牡丹防風), Sik-bang-pung (植防風), or San-bang-pung (山防風) in 

the past decades in Korea. Among them, Sik-bang-pung might be chosen as the herbal name, but its nominal 

origin could not be found.

Conclusions : The herbal name, Sik-bang-pung, was presumably affected by Japanese botanical nomenclature. 

Although its medicinal application is still controversial, Sik-bang-pung should be considered an independent herbal 

medici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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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植防風(Peucedani Japonici Radix)은 「대한약전외한약(생

약)규격집」에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산형과Apiaceae)의 뿌리로 수록되어 있다1). 갯기름나물은 한반도 

해안가에 자생하는 식물로2), 「식품공전」에서는 ‘순, 줄기, 잎’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지정하고 있고3), 민간에서는 

‘방풍나물’로 불리고 있으며 어린 잎과 줄기를 식용하고 있다4). 

植防風은 문헌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1970년대 또는 그 이전

부터 우리나라에서 防風(Saposhnikoviae Radix)의 대용품으로 

사용되어 왔고, 2000년대까지도 防風의 대용품이라는 인식이 

지속되었다5-8). 최근까지도 일부에서는 과거 문헌기록을 인

용하며 植防風을 防風의 대용품으로 인식하였다9,10). 하지만 

防風은 방풍 Saposhnikovia divaricata Schischkin (산형과

Apiaceae)의 뿌리로, 解表袪風, 勝濕, 止痙하는 효능으로 感冒頭

痛, 風濕痺痛, 骨節酸痛, 風疹瘙痒, 四肢攣急, 破傷風 등을 치

료하는데, 현재 본초학 분야에서는 植防風을 防風의 대용품이 

아닌 僞品으로 규정하고 있다11-13)(Figure 1). 

Figure 1. The original plants of Saposhnikovia divaricata (A) and 
Peucedanum japonicum (B), pictured by an author (Kim, Jung- 
Hoon).

비록 현재는 갯기름나물을 한약재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과거 防風의 대용품으로 사용했던 기록, 공정서에 수

록된 植防風이라는 약재명 및 갯기름나물의 본초학적 효능에 

대한 미정립으로 인해 여전히 防風과 혼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갯기름나물 뿌리는 파골세포형성 

억제를 통한 골다공증 억제 확성14), 알러지성 기도 염증 유발 

동물 모델에서 면역반응 매개물질 감소 및 염증감소를 통한 

항천식 효과15,16), 골관절염 유발 동물 모델에서 염증 반응 감

소17), 아토피성 피부염 유사 염증 유발 동물 모델에서 염증반응 

감소18)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실험에서의 효능 연구와 植防風의 본초학적 효능과의 연

관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植防風의 약용 기준에 대한 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정서에 갯기름나물을 植防風으로 수록한 것과는 

달리, 중국과 일본의 공정서에는 갯기름나물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중국에서는 갯기름나물의 식물명과 약재명을 모두 

濱海前胡로, 대만에서는 식물명을 日本前胡라고 하여 두 국가 

모두 갯기름나물을 ‘前胡’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고19-21), 濱

海前胡는 淸熱止咳, 利尿解毒의 효능으로 肺熱咳嗽, 濕熱淋痛, 

瘡癰紅腫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19), 일부 

문헌에서는 濱海前胡가 白花前胡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22). 前胡는 白花前胡 P. praeruptorum Dunn 또는 

바디나물 Angelica decursiva (Miq.) Franch. et Sav. (산

형과Apiaceae)의 뿌리로1), 祛痰降氣, 宣散風熱하는 효능으로 風

熱咳嗽痰多, 痰熱喘滿, 喀痰黃稠 등의 증상을 치료하는데13), 

肺熱咳嗽를 치료하는 濱海前胡의 효능과 일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中華本草》에서 濱海前胡의 異名을 

防葵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고증하는 내용에서는 “일본학자가 

濱海前胡를 防葵로 오인하였고, 이 내용이 다시 중국문헌에 

많이 인용되었으나, 《本草圖經》의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防

葵는 산형과 식물과 유사하나 濱海前胡는 아니다”라고 설명하

고 있다19). 

일본에서는 갯기름나물의 식물명을 ボタンボウフウ(牡丹

防風; Botan-bouhu)으로 하고, 약재명은 長命草로 사용하고 

있으나 한의학적인 효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23,24).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갯기름나물의 비추천명 중 ‘목단방풍’

이 수록되어 있고, 갯기름나물의 일본명은 일본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ボタンボウフウ로 기재되어 있는데25), 우리나라

에서 갯기름나물의 별칭 중에 ‘방풍’이 포함된 명칭을 사용했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갯기름

나물에 植防風, 목단방풍, 방풍나물 등과 같이 ‘방풍’과 관련된 

다양한 이름이 부여되어 한약재 防風과 혼용되는 문제가 발생

하였기 때문에, 갯기름나물에 ‘방풍’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연

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植防風이라는 명칭의 

유래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갯기름나물의 異名 또는 약재명에 

牡丹防風, 植防風 등 ‘防風’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시기와 이유

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의 문헌을 고증하는 방식을 통해 연

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防風의 연원에 대한 고

문헌 및 현대 문헌 조사를 통해 防風의 기원을 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파생된 정보를 이용하여 갯기름나물 약재명의 유

래를 추정하였다.         

Ⅱ. 연구방법

防風과 植防風의 연원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에서 

발간된 아래의 서적을 검색하였다. 

1) 중국

· 唐 이전 : 《神農本草經》26), 《本草經集註》27) 

· 唐~宋代 : 《新修本草(659년)》28), 《外臺秘要(752년)》29),

《經史證類大觀本草(1108년)》30),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

本草(1249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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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明代 : 《救荒本草(1406년)》32), 《普濟方(1406년)》33), 《本

草品彙精要(1505년)》34), 《本草蒙筌(1525년)》35), 《本草綱

目(1596년)》36), 《三才圖會(1609년)》37), 《本草原始(1612 

년)》38), 《野菜博錄(1622년)》39)

· 淸代 : 《本草滙菚(1666년)》40), 《本草崇原(1674년)》41),

《本草易讀》42), 《植物名實圖考(1848년)》43)

· 근대 이후 : 《中药志 第一版(1959년)》44), 《中药志 第二

版(1982년)》45)

2) 한국

· 朝鮮 :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1541년)》46), 《諺解胎産

集要(1608년)》47), 《東醫寶鑑(1613년)》48), 《物名考(1820 

년경)》49), 《證脈方藥合編(1887년)》50) 

· 일제강점기 : 《單方祕要經驗新編(1913년)》51), 《朝鮮植物 

鄕名集(1937년)》52)

· 근대 이후 : 《朝鮮植物名集(1949년)》53), 《한국식물도감

(1956년)》54), 《現代 本草學(1972년)》55), 《韓國資源植物

總覽(1974년)》56), 《標準 本草學(1975년)》57), 《新版 藥草

植物栽培(1976년)》58), 《現代 生藥學 改訂版(1983년)》59), 

《大韓植物圖鑑(초판 1980년; 3판 1985년)》60), 《圖解 鄕

藥(生藥)大事典(藥物篇)(초판 1990년; 중판 1998년)》61)

3) 일본

· 平安時代 : 《本草和名(918년경)》62), 《倭名類聚抄(931년

- 938년경)》63)

· 江戸時代 : 《本朝食鑑(1697년)》64), 《炮炙全書(1702년)》65), 

《大和本草(1709년)》66), 《倭漢三才圖會(1712년)》67), 《物

品識名(1809년)》68), 《重訂本草綱目啓蒙(1847년)》69)

· 明治時代 : 《箋注倭名類聚抄(1883년)》70), 《Flora Koreana 

(1909년)》71)

· 大正時代 : 《朝鮮植物名彙(1922년)》72)

그 밖의 자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한

국학술정보(kiss.kstudy.com), Pubmed(www.ncbi.nlm.nih. 

gov/pubmed), 구글학술검색(scholar.google.co.kr), 国立

情報学研究所論文情報(ci.nii.ac.jp), 中國知識基礎設施工程

(www.cnki.net) 등의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防風, 植防風, 

濱海前胡, 방풍, 갯기름나물, Saposhnikovia divaricata, 

Peucedanum japonicum’ 등의 검색어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防風의 기원

현재 대한민국약전11), 中華人民共和國藥典73), 日本藥局方74) 

등 한국, 중국, 일본의 공정서에서 모두 防風의 기원식물을 방

풍 Saposhnikovia divaricata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防風의 

기원식물에 대한 국가 간 차이는 없다. 「국가표준식물목록」과 

「Flora of China」에서 각각 ‘방풍’, ‘防风’을 식물명으로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한 학명은 Flora URSS(Flora Unionis 

Rerumpublicarum Sovieticarum Socialisticarum, 17: 54. 

1951.)에 기재된 S. divaricata로 제시하였다75,76). Flora 

URSS의 영문번역본인 Flora of the U.S.S.R에서도 S. 

divaricata로 기재된 학명을 확인할 수 있고, 함께 수록된 삽화

에서도 「국가표준식물목록」과 「Flora of China」에서 제시된 S. 

divaricata의 식물특징인 2회 또는 3회 깃모양겹잎, 가장 끝의 

잔잎은 끝부분이 3개로 갈라짐, 흰색 꽃이 달린 겹우산모양꽃

차례 등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77) (Figure 1A). 「World 

Flora Online」에서도 S. divaricata를 인정명(accepted name) 

으로 제시하였고, Siler divaricatum Benth. & Hook.f., 

Ledebouriella seseloides H.Wolff 등을 이명(synonym)으로 

표기하였다78). Siler divaricatum은 대한약전 3개정(1976년)

부터 防風의 기원식물 학명으로 사용되었고79), 이후 대한약전 

4개정(1982년), 5개정(1987년), 6개정(1992년)에서는 L. 

seseloides가 기원식물의 학명의 사용되었으며80-82), 대한약전 

7개정(1997년)부터 현재와 마찬가지로 Saposhnikovia 

divaricata가 기원식물의 학명으로 사용되었다83). 

防風으로 사용된 기원식물 및 약재의 형태는 南北朝梁代 

《本草經集註》에서 ‘질은 충실하고 기름지고 윤택하며, 뿌리의 

위쪽마디는 단단하여 지렁이 머리와 같은 것이 좋다(唯實而脂

潤 頭節堅如蚯蚓頭者爲好)’라고 하여 약재의 형태를 서술하였

고27), 이후 唐代 《新修本草》에서 ‘잎은 牡蒿‧附子의 지상부 등

과 같다(葉似牡蒿‧附子苗等)’라고 기술하였다28). 宋代 《經史證

類大觀本草》와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인용된 《本草圖

經》에서 ‘뿌리는 土黃色이고 蜀葵 뿌리와 비슷한 종류이다. 

줄기와 잎은 모두 靑綠色인데, 줄기는 색이 짙고 잎은 색이 

엷다. 靑蒿와 비슷하지만 짧고 작다. … 5월에 가늘고 흰색 

꽃이 피는데, 모두 가운데로 모여서 큰 송이를 이루어 마치 

蒔蘿의 꽃과 같다. 열매는 胡荽와 같고 크다(根土黃色 與蜀葵

根相類 莖葉俱靑綠色 莖深而葉淡 似靑蒿而短小 …. 五月開細

白花 中心攢聚 作大房 似蒔蘿花 實似胡荽而大)’라고 防風으로 

사용되는 기원식물의 형태와 약재의 형상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하였다30,31). 그리고 같은 책에서 ‘關中(현 中國 陝西省 中部)

에서 자라는 것은 3월과 6월에 채취하는데, 가볍고 질은 비어

서 齊州(현 中國 山東省 濟南市)에서 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關中生者 三月‧六月採 然輕虛不及齊州者良)’, ‘石防風은 河中

府(현 中國 山西省 永濟市)에서 나는데 뿌리는 蒿根과 비슷하고 

누런색이며, 잎은 푸른색, 꽃은 흰색으로 5월에 핀다(石防風 

出河中府 根如蒿根而黃 葉靑 花白 五月開花)’, 宋州(현 中國 

河南省 商丘市)와 亳州(현 中國 安徽省 亳州市) 사이 및 江東

(현 中國 安徽省 長江以南, 江蘇省 長江以南, 江西省 일부)에서 

한 種의 防風이 나는데, 지상부는 이른 봄에 나고, 어릴 때는 

紅紫色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채소로 먹고 맛이 매우 좋다(宋

亳間及江東出一種防風 其苗初春便生 嫩時紅紫色 彼人以作菜

茹 味甚佳)’라고 하였다30,31). 이를 통해 지역에 따라 齊州防風, 

同州防風, 解州防風, 河中府石防風 등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防風의 기원식물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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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llustrations of Bang-pung from various regions described in Jingshizhengleidaguanbencao (經史證類大觀本草, A) and 
Chongxiuzhenghejingshizhengleibeiyongbencao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B), published in Song dynasty (China).

Figure 3. Illustrations of Bang-pung described in Jiuhuangbencao (救荒本草, A), Bencaomengquan (本草蒙筌, B), Bencaogangmu (本草
綱目, C), Bencaoyuanshi (本草原始, D; left: 防風, right: 山防風), Sancaituhui (三才圖會, E), and Yecaibolu (野菜博錄, F), published in Myeong
dynasty (China).

明代 《救荒本草》에도 ‘뿌리는 土黃色이고 蜀葵 뿌리와 비슷

한 종류이며 약간 가늘고 짧다. … 잎은 靑蒿의 잎과 비슷하고 

넓고 크다. 또한 米蒿의 잎과도 비슷하나 성기다. 줄기는 茴

香과 비슷하다 … (根土黃色 與蜀葵根相類 稍細短 莖葉俱靑綠

色 莖深而葉淡 葉似靑蒿葉而闊大 又似米蒿葉而稀疏 莖似茴香 

開細白花 結實似胡荽子而大)’라고 하여 《本草圖經》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잎의 모양과 줄기의 형태를 추가하여 설명하였다32) 

(Figure 3A). 《本草品彙精要》에서는 《本草經集註》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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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llustrations of Bang-pung described in Bencaohuizhan 
(本草滙菚, A) and Zhiwumingshitukao (植物名實圖考, B), published 
in Cheong dynasty (China).

그대로 이어지고(根頭節堅如蚯蚓頭 實而脂潤者爲好), 여기에 

더하여 ‘沙參과 유사하면서 가늘고 길다(類沙參而細長)’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34). 《本草蒙筌》에서는 ‘沙苑河南에 속함에서 자란 

것은 뿌리가 蜀葵와 유사하다(種生沙苑屬河南 根類蜀葵)’라고 

하여 지역을 특정하였다35)(Figure 3B). 《本草綱目》에서는 

‘江淮(현 中國 江蘇省과 安徽省 中部 지역)에서 나는 것은 石

防風인데 산의 돌 틈에서 자란다. 2월에 어린 지상부를 채취

하여 채소로 먹는데 辛甘하면서 향이 있고 珊瑚菜라고 부른다. 

그 뿌리는 거칠고 모양이 예쁘지 않다(所產多是石防風 生於山

石之間 二月採嫩苗作菜 辛甘而香 呼爲珊瑚菜 其根粗醜)’라고 

하여 石防風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으나, 삽화에는 防

風을 묘사하였다36)(Figure 3C). 《本草原始》에서도 《本草圖經》

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서술되었으나 ‘향기가 芸蒿와 비슷하다

(莖葉俱靑綠色 莖深而葉淡 似靑蒿而短小 五月開細白花 中心

攢聚作大房 似茴香花 其氣如芸蒿 實似胡荽子而大 根土黃色 

與蜀葵根相類)’는 내용이 추가되었다38). 石防風에 대한 설명은 

《本草圖經》과 《本草綱目》의 내용을 정리하여 ‘石防風生於山石

間 根如蒿根而黃 粗醜多歧’로 서술하였고, ‘요즘 江淮의 모든 

산에서 자라는 것은 山防風이라고 부른다(今江淮河中諸山有之 

俗呼山防風)’라고 하여 山防風이라는 명칭을 추가하였다38). 

약재를 설명하는 삽화에서는 ‘防風은 겉껍질은 담황색, 내부 

조직에는 心이 있고, 색은 진하며 질은 단단하고 윤기가 있다

(防風 皮淡黃色 肉有心 色深堅實溫潤)’라고 서술하고 있고, 이

와는 별도로 山防風의 형태도 삽화로 묘사하였다38)(Figure 3D). 

전문본초서적은 아니지만 《三才圖會》에는 《重修政和經史證類

備用本草》의 解州防風, 河中府石防風과 비슷한 삽화가 묘사되

었고37)(Figure 3E), 《野菜博錄》에는 《救荒本草》와 유사한 식

물설명과 삽화가 기록되었다39)(Figure 3F).

淸代 《本草崇原》에서 ‘이른 봄에 어린 싹이 나는데 紅紫色

이고, 3월에 줄기와 잎이 모두 푸른색이 되며, 5월에 가늘고 

흰색 꽃이 핀다. 6월에 검은색 열매를 맺는다(春初發嫩芽 紅

紫色 三月莖葉俱靑 五月開細白花 六月結實黑色)’라고 하였고41), 

《本草易讀》에서는 위 서적들의 내용과 동일하게 식물형태를 

서술하면서 ‘여러 種이 있으나 뿌리가 누렇고 윤기가 있는 것이 

좋다. 흰색은 쓸 수 없다(莖葉俱靑綠 似靑蒿而短 五月開細白

花 似蒔蘿花 有數種 以根黃而潤者爲佳 白者不堪用)’이라고 기

재하였다42). 《本草滙菚》에서는 기원식물이나 약재에 대한 설

명은 없고, 약용부위 삽화만 묘사하였다40)(Figure 4A). 《植

物名實圖考》에서는 ‘《救荒本草》의 그림을 좇아 그렸고, 山西의 

산과 언덕 사이에 많이 있다. 《救荒本草》의 그림과 동일하나 

잎 끝부분이 더 두텁다(今從救荒本草圖之 山西山阜間多有 與

救荒圖同而葉梢肥)’라고 하여 《救荒本草》의 삽화와 유사한 형

태로 묘사하였다43)(Figure 4B).

이후 中藥誌 제1판(1959년)에서 防風의 기원식물 학명을 

Ledebouriella seseloides Wolff로 기재하였고44), 제2판

(1982년)에서 현재 防風의 학명과 같은 Saposhnikovia 

divaricata (Turcz.) Shcischk.로 기재하면서 이에 대한 異

名으로 Siler divaricatum Benth. & Hook.f., Ledebouriella 

seseloides auct. non Wolff, L. divaricata (Turcz.) Hiroe 

등을 제시하였다. 제2판에 수록된 삽화는 Flora of the U.S.S.R

에 수록된 삽화와 유사하게 묘사되었다45). 

朝鮮의 《東醫寶鑑》에도 ‘頭節堅如蚯蚓頭者爲好’라고 하여 

《本草經集註》과 동일한 약재 형태 내용이 기록되었고48), 日本의 

《炮炙全書》에는 ‘시장에서 파는 것 중에 筆防風이 있는데, 약에 

넣는데 사용하기 마땅하다(市賣有筆防風 入藥宜用之)’라고 하여 

‘筆防風’의 이름에서 防風 약재의 根頭部에서 보이는 葉鞘의 

殘基를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65).

정리하면, 防風의 기원식물 및 약재에 대한 서술은 일부 식

물형태 묘사에 차이는 있지만 《本草經集註》와 《本草圖經》에

서 제시된 설명이 明代를 거쳐 淸代 문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헌에 제시된 삽화도 표현방식에 차이가 보이지

만, 식물 및 약재 모두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식물형태에 대한 묘사가 근대로 이어지면서 

Saposhnikovia divaricata를 防風의 기원식물로 정하게 되

었고, 이러한 내용이 공정서에 수록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 밖에 지역에 따라 石防風, 山防風 등으로 불린 식물이 있

었고, 이들이 防風의 한 종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갯기름나물의 약용 유래

1) 한국에서의 防風 기원식물 탐색을 위한 고전문헌 

조사

植防風은 유일하게 한국의 공정서인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만 갯기름나물 P. japonicum Thunberg의 뿌리로 

수록되어 있는데 반해, 同屬의 白花前胡 P. praeruptorum는 

한약재 前胡로 사용되고 있고, 갯기름나물 또한 중국에서 濱

海前胡라는 명칭으로 역시 前胡의 일종으로 취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갯기름나물에 植防風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

고, 「국가표준식물목록」에는 갯기름나물의 비추천명 중 ‘목단

방풍’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느 시점부터 우리나라

에서 갯기름나물에 ‘방풍’이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08년에 출간된 《諺解胎産集要》에서 羚羊角湯, 竹葉湯, 

七珍散 등의 처방에 防風이 구성약재로 포함되어 있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諺解가 부기되어 있다47).

“羚羊角湯 治子癎 羚羊角鎊一錢 獨活 酸棗仁 五加皮各八分 薏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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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 防風 …. 녕양각탕은 간을 고티니 녕각 슬허  
돈 독활 산조인 오가피 각 여 푼 의이 풍 ….”

“竹葉湯 治子煩 白茯苓二錢 麥門冬 黃芩各一錢半 防風一錢 …. 

듁엽탕은 번 고티니 복녕 두 돈 문동 금 각  
돈 반 풍  돈 ….”

“七珍散 治産後不語 人參 石菖蒲 生乾地黃 川芎各二錢 辰砂 

防風 …. 칠딘산은 산후 말 몯니 고티니 인 셕
챵포 간디 쳔궁 각 두 돈 쥬사 풍 ….”

위 세 처방에서 한약재 防風의 한자음인 ‘방풍’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최84)의 논문에서는 이를 한자음의 유기음(거센소리) 

실현의 예로 보고 한국 한자음 내부의 영향이라고 하였다. 하

지만 한약재 防風의 기원식물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반해 1541년에 출간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서 

『便民圖纂』을 인용하여 牛馬疫을 치료하는 ‘治水牛溫疫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처방에 防風이 포함되어 있고, 防風의 

기원식물명인 ‘평풍불휘’가 각각 吏讀와 諺解로 표기되어 

있다46). 

“用人參 芍藥 黃柏各二兩半 貝母 知母 白磻 黃連 防風各二兩三錢 

…. 水牛矣傳染病乙治療爲乎矣人參심芍藥함박곳불휘黃柏

황벽피各二兩五錢貝母唐藥패모知母디모白磻번黃連唐藥

황년防風평풍불휘各二兩三錢 …. 므 서 뎐염병

거 고툐 심과 함박곳불휘과 황벽피 각 두 냥 다 
돈과 패모과 디모과 번과 황년과 평풍불휘 각 두 냥 

세 돈과 ….”

1613년에 출간된 《東醫寶鑑》 「湯液篇」에 防風의 기원식물로 

‘병풍불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48), 1887년에 출간

된 《證脈方藥合編》에는 防風의 기원식물로 ‘병풍나모불휘’라

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50). 17세기 국어에서 ‘ㆍ’가 ‘ㅗ’로 

변화되고, 18세기 이후에는 ‘ㆍ’가 ‘ㅏ’로 변화되었으며, 18

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까지는 ‘나모’와 ‘나무’가 공존했던 

상황들을 고려할 때85,86), ‘’이 ‘나모’로 변화되었으나 ‘나

모’는 ‘나무’가 아닌 ‘나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에 ‘평풍불휘’로 기록되어 있는 

명칭이 東醫寶鑑에서는 ‘병풍불휘’로 기록되어 있는데, 

고전 민요에서 “평풍에서 그린 닭이 훼치거든 오마더라87)” 및 

“병풍 속에 그린 닭이 홰를 처야 오마드라88)”라고 표현된 점을 

미루어볼 때, 고대 국어에서 ‘평풍’은 ‘병풍’의 격음화된 표현

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89), 《東醫寶鑑》의 ‘병풍불휘’는 ‘병

풍나물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90). 

여기서 주목할 점은 15세기 《東醫寶鑑》에서의 ‘병풍’이라는 

단어가 변화되지 않고 19세기 《證脈方藥合編》에도 그대로 사용

되었다는 점이다. ‘桑上寄生 나모우희겨으사리’, ‘決明子 초

결명’ 또는 ‘瓜蔞根 하타리불휘’, ‘淫羊藿 삼지구엽플’등과 

같이 ‘ㅕ’는 그대로 ‘ㅕ’로 발음되었고, ‘ㅏ’ 역시 그대로 ‘ㅏ’로 

발음되었기 때문에, ‘병풍’은 ‘병풍’으로 발음되었고, 이것이 

‘방풍’으로 발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시대 防風의 기원식물은 ‘병풍나물’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당시 ‘병풍나물’이라고 불린 식물이 현재 어떤 식물을 가리키

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名醫別綠》에서 防風의 異名 중 ‘屛風’을 표기하였고, 이후 

《證類本草》, 《本草品彙精要》, 《本草綱目》 등의 서적에도 ‘屛風’

을 異名 중의 하나로 기록하였다. 조선시대에도 한약재 防風은 

‘방풍’으로 발음하였기 때문에 약재명을 지칭할 때는 한자를 

그대로 발음하였으나, 이에 대한 기원식물을 찾는 과정에서 

防風의 異名 중 하나인 ‘屛風’과 그 당시 ‘병풍나물’로 불렸던 

식물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표준

식물목록」에 ‘개병풍 Astilboides tabularis (Hemsl.) Engl. 

(범의귀과Saxifragaceae)’, ‘병풍쌈 Parasenecio firmus (Kom.) 

Y.L.Chen (국화과Asteraceae)’, ‘어리병풍 P. pseudotaimingasa 

(Nakai) B.U.Oh (국화과Asteraceae)’ 등 3종 식물에 ‘병풍’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 병풍쌈의 비추천명 중 ‘병풍’, 개

병풍의 비추천명 중 ‘개평풍’이 제시되어 있으나91), 이를 통해서 

과거 ‘병풍나물’의 식물형태를 추정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더군다나 위 식물들은 각각 범의귀과(Saxifragaceae), 

국화과(Asteraceae)에 속한 식물로 중국의 고문헌에 삽화로 

기록된 산형과(Apiaceae) 형태의 식물과는 매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병풍나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단, 

防風과 屛風의 발음상 연관성이 아닌, 防風을 ‘風을 막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를 屛風이라는 명칭과 연관시키고, ‘風을 

막는’ 의미로 ‘병풍屛風나물’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다.

1913년에 출간된 《單方祕要經驗新編》에서는 痔痛, 腹痛, 

盜汗 등의 증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防風에 포함된 처방을 제

시하였다. 각 처방에 대해 諺解를 부기하여 설명하였고 《諺解

胎産集要》에서와 마찬가지로 防風의 기원식물이 아닌 ‘방풍’을 

한자어 발음 그대로 표기하였다51).

“白芷 防風各一匁 …. 지 방풍 각 돈 ….”

“防風三匁 熟地黃二匁 煎服. 방풍 서돈 슉디황 두돈을 다려 먹

으라.”

“牡蠣 防風 白芷等分 作末酒和服. 모려 방풍 지를 등분작

야 슐에 셔 먹으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의학서적에서 防風의 

기원식물로 제시한 ‘병풍나물’은 현재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갯기름나물로 추정되는 식물 또는 이를 防風으로 사용

했다는 근거는 더욱 찾기 어려웠다. 

2) 근대 이후 한국에서의 갯기름나물 연원 탐색을 위한 

문헌 조사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식물 관련 서적에서는 이전의 

의학서적과는 달리 갯기름나물이 사용된 당시 상황을 보다 구

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1909년에 Nakai에 의해 작성되고 

발간된 《Flora Koreana》에서 ‘Peucedanum japonicum 

THUNB.’를 기록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명을 ‘Botan-ninjin’, 

‘Botan-bōfū’로 기재하였고, ‘Siler divaricatum (TURCZ.) 

BENTH. et HOOK. fil.’의 일본명을 ‘Bōfū’로 기재하였다71). 

1922년 Mori에 의해 발간된 《朝鮮植物名彙》에도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의 일본명으로 ‘Botan-bōfu ボタ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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バウフウ’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약재명으로 ‘防葵, 房

苑’이 병기되어 있다. 다른 이름으로 ‘Botan-ninjin ボタン

ニンジン’이 기재되어 있다. ‘Siler divaricatum, Benth, et 

Hooker’의 일본명은 ‘Bōfu バウフウ’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약재명으로 ‘防風, 白毛草, 방풍(Pangpung)’이 기재되어 

있다72). 위 두 서적의 저자가 모두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두 

식물의 명칭이 모두 일본명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제강점기에 防風의 기원식물인 S. divaricatum은 

약재명과 동일하게 ‘バウフウ바우후우(防風, Bofu)’로 불렸던 

것에 반해, P. japonicum의 경우 약재명이 防葵, 房苑 등으로 

기록되었으나, 기원식물명은 ‘ボタンバウフウ보탄바우후우(牡丹

防風, Botan-bofu)’로 기재되어 식물명에 ‘牡丹’과 ‘防風’이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1937년에 발간된 《朝鮮植物鄕名集》에는 ‘Siler 

divaricatum Bentham et Hooker バウフウ 防風’로 기재된 

아래에 ‘Bangpung 방풍’으로 국문명과 영문표기가 병기되어 

있고,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 ボタンバウフウ’

로 기재된 아래에 ‘Gaet-girum-namul 갯기름나물’으로 역시 

국문명과 영문표기가 병기되어 있다52). 1949년에 발간된 《朝

鮮植物名集》에도 ‘Siler divaricatum Bentham et Hooker’

에는 ‘방풍(防風) バウフウ’,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에는 ‘갯기름나물 ボタンバウフウ’로 기재되어 P. 

japonicum의 일본명인 ‘ボタンバウフウ’에 한글명인 ‘갯기름

나물’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53). 즉, ‘Peucedanum 

japonicum = 갯기름나물 = ボタンバウフウ(牡丹防風)’로 

이어지는 식물명이 정립되었다(Table 1). 1956년에 발간된 

《한국식물도감》에도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의 

식물명으로 ‘갯기름나물’이 제시되었고 ‘어린 잎은 식용으로 

쓰고, 뿌리는 인삼 대용으로 쓴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54), 

P. japonicum Thunberg의 국명은 ‘갯기름나물’로 정리되었

고, 그 자체의 효능보다는 다른 약재(예. 인삼)의 대체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서적(년도)
Siler divaricatum Peucedanum japonicum

국명 (영문명) 일본명 (영문명/한자명) 국명 (영문명) 일본명 (영문명/한자명)

Flora Koreana(1909)71) - 
(-)

-
(Bōfū/-)

-
(-)

-
(Botan-ninjin, Botan-bōfū/-)

朝鮮植物名彙(1922)72) 방풍
(-)

バウフウ
(Bōfu/防風,白毛草)

-
(-)

ボタンバウフウ
(Botan-bōfu/防葵,房苑)

ボタンニンジン
(Botan-ninjin/-)

朝鮮植物鄕名集(1937)52) 방풍
(Bangpung)

バウフウ
(-/防風)

갯기름나물
(Gaet-girum-namul)

ボタンバウフウ
(-/-)

朝鮮植物名集(1949)53) 방풍
(-)

バウフウ
(-/防風)

갯기름나물
(-)

ボタンバウフウ
(-/-)

‘ - ’, 해당내용 없음

Table 1. Plant materials used for experiments.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본초학 및 약용식물 관련 서적에서 

P. japonicum의 식물명 또는 약재명이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특히 ‘防風’이 포함된 약재명 또는 식물명이 등장하였다. 《現代 

本草學(1972년)》에서는 갯기름나물 Peucedanus japonicum

의 약재명을 ‘山防風, 植防風’으로 기재하였고55), 김92)의 연구

에서는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의 

뿌리를 ‘牡丹防風’이라 부르고 防風의 代用으로 感氣, 頭痛發

汗, 祛痰에 사용하고, 일본에서는 人蔘을 代用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標準 本草學(1975년)》에서는 약재명 ‘갯방풍(防風, 

濱防風)’의 대용품으로 P. japonicum을 제시하면서 식물명을 

‘목단방풍’으로 기재하였다57). 《新版 藥草植物栽培(1976년)》

에서는 ‘山防風 또는 石防風’의 기원식물로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 THUNBERG을 제시하면서 기원식

물의 다른 이름으로 ‘牡丹葉防風’을 기재하였다58). 남 등93)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 防風, 眞防風, 元防風, 海防風, 植防風, 

山防風 등 기원이 불확실한 다양한 防風類 약재가 시판되고 

있는데, 시중의 植防風은 갯기름나물 P. japonicum과 기원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現代 生藥學 改訂版(1983년)》에

서는 털기름나물 Seseli coreana Kitagawa이 시장에서 ‘植

防風’으로 유통된다고 하였고59), 《大韓植物圖鑑(초판 1980년; 

3판 1985년)》에서는 갯기름나물 P. japonicum을 방풍의 대

용품 중 하나로 기재하였으며60), 《圖解 鄕藥(生藥)大事典(藥

物篇)(초판 1990년; 중판 1998년)》에서는 P. japonicum의 

식물명으로 갯기름나물 이외에 ‘植防風, 牧防風, 牡防風’을 제시

하였다61). 이와는 별도로 《韓國資源植物總覽(1974년)》에서는 

P. japonicum의 식물명을 ‘갯기름 ボタンボウフウ 防葵’로 

제시하였다56)(Table 2). 

위 문헌들과는 달리 植防風의 기원식물을 ‘갯防風(濱防風) 

Phelloterus littoralis BENTHAM’으로 기재하거나94), ‘털기

름나물 Seseli coreana Kitagawa’로 기재하는 경우59)도 있어

서 植防風의 기원식물에도 다소 혼란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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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년도) 약재명 식물명 약용

現代 本草學(1972)55) 山防風, 植防風 갯기름나물 -

김(1972)92) - 갯기름나물, 牡丹防風
防風代用(한국)
人蔘代用(일본)

韓國資源植物總覽(1974)56) - 갯기름, ボタンボウフウ, 防葵 -

標準 本草學(1975)57) - 목단방풍 갯방풍(防風 濱防風)代用

新版 藥草植物栽培(1976)58) 山防風, 石防風 갯기름나물, 牡丹葉防風 -

大韓植物圖鑑(1985)60) - 갯기름나물 防風代用

圖解鄕藥(生藥)大事典(藥物篇)(1998)61) - 갯기름나물, 植防風, 牧防風, 牡防風 -

‘ - ’, 해당내용 없음

Table 2. Bibliographic comparison of herbal and botanical names of Peucedanum japonicum

다시 말하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P. japonicum의 국

명이 ‘갯기름나물’로 정립되었고 일본명인 ‘ボタンバウフウ

(牡丹防風)’가 병기되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국명인 ‘갯기름나

물’이 사용되었고 약용에 대한 정보는 代用이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다. 1960년대 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나, 이후 

1970년대부터 본초학 또는 약용식물 서적, 그리고 논문 등에

서 갯기름나물을 주로 防風의 대용품으로 사용하면서 ‘防風’이 

포함된 약재명이 부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에 사용되었던 ‘목단방풍, 牡丹防風’이 다시 등장

하기도 하였고, ‘山防風, 石防風, 植防風’ 등 다양한 ‘防風’류의 

명칭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그 중 시중의 植防風이 갯기름나

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갯기름나물=植防風’으로 인

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초판에 갯기름나물(P. japonicum Thunberg)이 植防風으로 

등록되면서 제2판, 제3판을 지나 현재까지 植防風은 규격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95-97). 

하지만 갯기름나물에 부여된 다양한 ‘防風’이라는 명칭 중 

‘山防風’, ‘石防風’ 등은 《本草圖經》과 《本草綱目》 등 문헌에 

등장하여 연원을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외 ‘牡丹防風’, 그리고 

특히 ‘植防風’이라는 명칭은 중국의 고문헌이나 국내 문헌으

로는 그 연원을 추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防風’이라는 명칭이 

갯기름나물에 부여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

려웠다. 

이와는 별도로 《朝鮮植物名彙》와 《韓國資源植物總覽》에서 

갯기름나물의 다른 명칭으로 등장했던 ‘防葵’라는 약재는 

1820년경 발간된 《物名考》에 ‘防葵 葉似葵 每莖三葉 一本十

數莖 中發一幹 莖端開花 如葱花景天輩而白 六月卽結實 根似

防風 而有毒尓’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언급할 宋

代 《本草圖經》의 서술내용과 거의 동일하다49).

3) 일본에서의 防風과 갯기름나물의 연원 탐색을 위한 

고전문헌 조사

918년에 발간된 《本草和名》에는 ‘銅芸, 囙草, 百枝, 屏風, 

蕑根, 百蜚, 違草, 茼芸, 同雲, 百種, 夏友’ 등 防風의 다양한 

異名이 기록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당시 일본에서 불렸던 명

칭(和名)인 ‘波末須加奈, 波末爾加奈’ 등이 기록되어 있다62). 

931년~938년 사이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倭名類聚抄》에는 

‘苑云防風, 屏風’ 등 防風의 異名과 ‘波萬須加奈, 波萬仁加奈’ 

등의 和名이 기록되어 있다63). 

1692년에 발간된 《本朝食鑑》에는 防風의 和名으로 ‘波萬須

加奈, 波萬仁加奈’가 기록되어 있고, ‘屏風(風을 물리친다)’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다. 단, 기원식물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어

린 지상부와 잎이 미나리와 비슷한 종류이고 잎은 옅은 녹색

이다. 하나의 줄기 끝에 2~3개의 잎이 있다. 그 줄기는 처음

에는 紫赤色이고 서로 둘러싸고 있는데 생강의 어린 지상부와 

비슷한 종류이다. (줄기가) 점점 길어지면서 잎은 둥글고 두

터워지고 짙은 푸른색이며 톱니가 있고, 줄기 또한 짙은 녹색

이다. 뿌리의 윗부분은 흰색이고, 뿌리는 황색이다(苗葉略類

芹而葉淺緑 一莖頭有二三葉 其莖初紫赤色相抱 類生薑之苗 稍

長而葉圓厚深靑有鋸齒 莖亦濃緑 根上白 根黄色)’라고 하여 

《本草圖經》과 《本草綱目》 등에 기록된 식물 형태 설명과는 약간 

차이를 보였고, ‘현재 채소로 사용하는 것은 濱防風이고 집안 

뜰의 모래 중에 심는 것 또한 좋다. 산의 돌 틈에서 나는 것은 

약으로 쓸 수 있으나 채소로 사용할 수는 없다(今作蔬者濱防

風也, 家園砂中栽者亦好. 其山石間生者入藥用, 不堪作蔬也)’

라고 하여 ‘濱防風’이라는 防風의 종류가 기록되었다64). 

1702년에 발간된 《炮炙全書》에는 ‘시중에 筆防風이 있는

데 약으로 넣어 사용하기에 마땅하다. 또한 削防風, 濱防風이 

있는데 모두 (防風으로) 옳은 것이 아니다. 진짜 防風은 잎이 

약간 水靳과 비슷하여 앞의 두 種과 더불어 크게 구별이 된다. 

削防風은 즉 防葵의 뿌리이다. 濱防風도 역시 防葵의 종류이

다.(市中有筆防風入藥宜用之. 又有削防風濱防風俱非是. 眞防

風 葉微似水靳 與此二種大別也. 削防風即防葵根也. 濱防風亦

防葵類)’라고 하여65), 防風 기원 식물에 대해서는 ‘筆防風’이

라고 하여 根頭部에 葉鞘의 殘基가 특징적인 防風의 뿌리를 

묘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시중에서 削防風, 

濱防風 등으로 유통되는 防風을 언급하면서 이들을 ‘防葵’ 또는 

그의 종류라고 하여, ‘防葵’라는 약재를 등장시켰다. 

1709년에 발간된 《大和本草》에는 ‘倭防風이라고 불리는 것

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筆防風이라고 불리는 것을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사용할 수 없다. … 削防風은 잎이 牡

丹과 비슷하고, 색은 옅은 녹색으로 牡丹人參으로도 불리는데 

그 뿌리가 크기 때문에 깎아서 판매한다. 또한 木防風은 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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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때는 채소로 먹는데 줄기는 푸르고 향이 있는 것으로 이는 

防葵이지 防風은 아니다. 사람들이 人參으로 파는데 매우 잘

못된 것이다.(倭防風ト稱スル者數品アリ 其中ニ筆防風ト云ヲ

用ユへレ其餘不可用 … 削防風ハ葉似牡丹色淺綠俗牡丹人參

ト云 其根大故削之而售之. 又木防風嫩小時爲菜莖靑有香者是

防葵也非防風 世俗以爲人參售之甚非也)’라고 하였다66). 이를 

통해 削防風으로 불리는 약재의 기원식물이 牡丹과 유사한 점

으로 인해 ‘牡丹人參’으로 유통되고 있고, 별도로 防葵라는 약

재가 시중에서 木防風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防風의 기원

식물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되었다. 《炮炙全書》에서와 마찬가

지로 削防風, 防葵를 언급하였으나, 《炮炙全書》에서 ‘防葵根=

削防風’으로 정리했던 것과는 달리 《大和本草》에서는 ‘防葵=

木防風≠削防風(=牡丹人參)’으로 정리하였다.  

1713년에 발간된 《倭漢三才圖會》에서도 《本朝食鑑》에서와 

유사하게 防風의 和名인 ‘波萬須加’, ‘波萬仁加奈’와 기원식물 

형태를 기재하였고, 아울러 약재의 일본명인 ‘パンフヲン판후온’

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炮炙全書》에서와 마찬가지로 削防風, 

濱防風이라는 명칭을 등장시켰다. 이에 더하여 ‘削防風, 濱防

風은 중국(唐)의 東防風, 石防風 2가지 種과 같다(有削防風濱

防風二種 猶唐之東防風石防風之二種)’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삽화를 추가하였다67). 東防風과 石防風의 약재 그림은 각각 

《本草原始》의 防風, 山防風의 삽화와 유사하였고(Figure 5A), 

防風의 식물형태 그림은 《本草綱目》의 삽화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ure 5B).

Figure 5. Illustrations of medicinal parts of Dong-bang-pung 
and Seok-bang-pung (A), and Bang-pung described in 
Wakansansaizue (倭漢三才圖會), published in Edo era (Japan).

1809년 《物品識名》에서 防風을 ‘ボウフウ보우후우’라는 명칭

으로 표기하면서 이를 通名이라고 기재하였다68). 

1847년에 발간된 《重訂本草綱目啓蒙》에는 ‘ハマオホネ(하

마오호네) 延喜式’, ‘ハマニガナ(하마니가나) 和名鈔’, ‘ハマスカナ(하마스카

나) 同上’ 등 防風의 和名과 ‘曲方氏輟耕録’, ‘屏風菜村家方’, ‘山花菜

鎭江府志’, ‘防丯萬痾必愈’ 등의 異名이 기록되어 있다. 본 서적에서도 

筆防風이라고 불리는 防風을 진품으로 기록하였고, 異名으로 

‘伊吹防風’, ‘山人參’, ‘靑葉防風’ 등을 기재하였다. 그리고 ‘削

リ防風(또는 깎아 쓰는 방풍)’의 異名으로 ‘五島防風’, ‘木防風’

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防葵와 비슷한 모양이고 毒草 종류로 

분류되며 防風은 아니다(又藥舖ニ削リ防風 一名五島防風木防

風ト云アリ 是レ即防葵ナリ 毒草類ニ本條アリ 亦防風ニ非

ズ)’라고 하면서 ‘牡丹人參’, ‘御免人參’ 등의 명칭도 기록하였

다69). 그 밖에 ‘濱防風은 어린 잎은 식품으로 사용하고 八百屋

防風, 伊勢防風 등으로 불리며 해안가에서 나는 것으로 이것은 

채소의 종류이지 防風은 아니다.(濱防風アリ 春中菜店ニ嫰葉

ヲ貨リ食品トス 故ニ八百屋防風トモ云 又伊勢防風トモ云 海

濱ニ自生ス … 是菜類ニシテ防風ニ非ズ)’라고 하였다69). 

1883년의 《箋注倭名類聚抄》에서도 防風의 和名인 ‘波末須加奈’, 

‘波萬爾賀那’와 ‘苑’, ‘屏風’ 등 다양한 異名을 제시하였고, 기

원식물의 형태는 《新修本草》, 《本草圖經》 등의 설명을 인용하

였다70). 

근대 이전의 일본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筆防風이

라는 명칭으로 유통되었던 것이 防風(일본명: ボウフウ)의 진

품으로 인정되었고, 그 외 防風이라는 명칭으로 유통되었던 

다양한 약재 중 削防風(=牡丹人參, 五島防風, 木防風), 濱防風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防風의 진품은 아니었다. 이 중 削防風을 

防葵라는 약재와 동일한 것으로 기록한 문헌들이 많았고, 우리

나라에서도 ‘防葵’라는 명칭이 갯기름나물과 동일선상에서 기

록된 문헌이 있기 때문에 ‘防葵’의 연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重訂本草綱目啓蒙》에서 『村家方』이라는 서적

에서 유래한 ‘屏風菜’라는 명칭을 ‘병풍나물’이라고 해석할 경우, 

그리고 《箋注倭名類聚抄》에서 ‘屏風은 防風(風을 막는다)의 

숨은 말(隱語)이다.(屏風者 防風隱語也)’라고 설명한 의미를 

고려해볼 때69,70), 앞서 《東醫寶鑑》에 기록된 ‘병풍나물’의 의

미를 추정하는 내용이 보다 설득력을 얻는다. 

4) 防葵의 연원 탐색

防葵는 《神農本草經》에 ‘味辛寒. 主疝瘕腸泄 膀胱熱結 溺

不下 咳逆 溫瘧 癲癎 驚邪狂走 久服堅骨髓益氣輕身’으로 기재

된 이후26), 唐代 《新修本草》에서 ‘그 뿌리와 잎은 葵(아욱, 접

시꽃 등으로 해석 가능)의 꽃과 열매, 뿌리와 비슷하고 향과 

맛은 防風과 비슷하여 防葵라고 불린다(其根葉似葵花子根 香

味似防風 故名防葵)’라고 하여 防葵의 식물형태와 명명 이유를 

설명하였다28). 이후 宋代 《本草圖經》에서 ‘그 잎은 葵와 비슷

하고 매 줄기마다 3개의 잎이 있는데, 하나의 뿌리에서 십수

개의 줄기가 난다. 그 가운데서 꽃대가 하나 나와 그 끝에서 

꽃이 피는데 파꽃, 景天 등과 비슷하고 흰색이다. 뿌리는 防

風과 비슷하고 향과 맛 또한 그러하다(其葉似葵 每莖三葉 一

本十數莖 中發一稈 其端開花 如蔥花·景天輩而色白 根似防風 

香味亦如之)’라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기원식물을 묘사하였

다30,31)(Figure 6A and 6B). 이후 明代 《本草品彙精要》에서 

‘質이 防風과 유사하다(類防風)’라고 기록하였고34), 《本草蒙

筌》에서도 《本草圖經》과 유사하게 ‘一本三莖 一莖三葉 中抽大

幹 花開幹端色白如蔥 幹開花 葉類葵 葉色靑 根若防風香竄 故因名防

葵也’으로 기재하면서, 《證類本草》에서와 유사한 식물형태를 

묘사하였다35)(Figure 6C). 이후 《本草綱目》에는 《新修本草》의 

식물설명이 그대로 인용되었으나 삽화는 앞의 서적과는 다르게 

산형화서(傘形花序, umbel)가 개화하지 않은 듯한 형태로 묘

사되었다36)(Figure 6D). 《三才圖會》에도 《本草圖經》과 동일

하게 식물 형태를 설명하였고, 삽화 또한 《證類本草》 및 《本

草蒙筌》과 유사하게 묘사되었다37) (Figure 6E). 이후 淸代 

《植物名實圖考》에서도 《本草圖經》의 식물묘사 내용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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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서 삽화 또한 앞의 서적들과 유사한 산형과 식물의 

형태로 묘사되었다43)(Figure 6F).

752년에 발간된 《外臺秘要》에서 『千金方』의 小兒狐疝을 치

료하는 처방인 傷損生㿗方을 인용하면서 처방 구성 중 ‘防風을 

防葵로 사용하기도 한다(防風 一作防葵)’라고 하거나, 『經心

錄』의 五噎丸을 인용하면서 처방 구성 중 ‘防葵를 一方에서는 

防風으로 쓰기도 한다(防葵 一方用防風)’ 등으로 기록하였고29), 

1406년 발간된 《普濟方》에서 역시 『千金方』의 人參丸을 인용

하면서 처방 구성 중 ‘防風을 防葵로 사용하기도 한다(防風 一

作防葵)’라고 기재하였다33). 이를 통해 防葵가 본연의 효능이 

있지만 극히 일부 처방에서 防葵와 防風이 서로 代用되는 경

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6. Illustrations of Bang-gyu described in Jingshizhengleidaguanbencao (經史證類大觀本草, A, Song dynasty), 
Shaoxingxiaodingjingshizhengleibei jibencao (紹興校定經史證類備急本草, B, Song dynasty), Bencaomengquan (本草蒙筌, C, Myeong 
dynasty), Bencaogangmu (本草綱目, D, Myeong dynasty), Sancaituhui (三才圖會, E, Myeong dynasty), and Zhiwumingshitukao (植物名實
圖考, D, Cheong dynasty), published in China.

일본의 《本草和名》에는 ‘房葵’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葉似葵 味似防風 故名防葵’라고 하여 《新修本草》의 설명과 거

의 동일한 명명 사유가 기재되었다. 그리고 ‘梨蓋, 房慈, 爵離, 

農菓, 利茹, 方蓋, 紫蓋, 梁蓋, 房苑, 農莫, 和利, 方慈, 犁蓋’ 

등의 이명과 함께 ‘末奈須比’라는 和名도 기재되어 있었다62). 

《倭名類聚抄》부터 ‘防葵’로 수록되어 《本草和名》과 마찬가지로 

《新修本草》에서와 같은 명명사유가 기재되어 있고, 和名으로 

‘夜末奈須比’가 기록되어 있었다63). 

《炮炙全書》에는 防葵가 ‘요즘 사람들이 木防風을 防風으로 

하여 사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옳지 못하다(今人謂之木防風 用

以爲防風 非是)’라고 하여 앞서 防風의 연원에서 살펴보았던 

바와 마찬가지로 木防風은 防風이 아닌 防葵로 정의되었다65). 

《大和本草》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削防風을 牡丹人參과 같은 

것으로 보았고, 木防風을 防葵로 정의하였다66). 《倭漢三才圖

會》에는 和名인 ‘夜末奈須比’와 아울러 약재의 일본명인 ‘パン

クイ판쿠이’를 기재하였고, 《本草圖經》와 동일한 식물형태 설명 및 

《三才圖會》와 거의 동일한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67) (Figure 7). 

Figure 7. Illustration of Bang-gyu described in Wakansansaizue 
(倭漢三才圖會) in Edo ear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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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物品識名》에서 防葵를 ‘ボタンボウフウ’라는 명칭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한자로 ‘牡丹防風’로 표현되며, 異名으로 

‘五島ボウフウ’, 즉 ‘五島防風’을 수록하였다68). 《重訂本草綱

目啓蒙》에서는 ‘ヤマナスビ和名鈔’, ‘ボタンニンジン’, ‘ヒラノ

ニンジン’, ‘御赦免ニンジン’, ‘御免ニンジン’, ‘五島ボウフ

ウ’, ‘キボウフウ’, ‘ケヅリボウフウ’, ‘クヒボウフウ江州’, 

‘ボタンボウフウ尾州’, ‘サツマボウフウ’ 등 防葵의 일본명을 

수록하였는데69), 이중 ‘ニンジン’은 人參, ‘ボウフウ’는 防風

을 나타낸다. 따라서 和名을 제외한 일본어 명칭은 각각 ‘ボタ

ンニンジン(=牡丹人参)’, ‘ヒラノニンジン(=平野人参)’, ‘御

赦免ニンジン(=御赦免人参)’, ‘御免ニンジン(=御免人参)’, ‘五

島ボウフウ(=五島防風)’, ‘キボウフウ(=木防風)’, ‘ケヅリボ

ウフウ(=削リ防風)’, ‘クヒボウフウ(クヒ防風; クヒ 확인 불

가)’, ‘ボタンボウフウ(=牡丹防風)’, ‘サツマボウフウ(=薩摩

防風)’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그리고 ‘朝鮮人參으로 잘못 불

리고 있는데, 잎은 牡丹의 잎과 비슷하나 작고, 흰색을 띤 가

루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씨에서 싹이 난지 3년 정도 되어야 

꽃과 열매가 난다. 그 잎은 처음에는 여러 개가 모여 나는데, 

3년 정도 된 것은 꽃대가 3~4척 정도 자라고 잎이 어긋나며, 잎 

사이에서 가지가 나온다. 여름에 가지 끝마다 작고 흰 꽃이 

피는데 우산모양을 이루고 大葉芎藭과 비슷하다. 꽃이 핀 이

후에 열매가 난다. 또는 大葉川芎과 비슷하다. … 옛날에 허

가를 받은(御免を蒙り) 어린뿌리를 제조하여 和人參에 보충하

여 판매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御メン(허가받은)人參 등의 이

름이 있었다. 오래된 뿌리는 크고 흰색이며, 지금은 세로로 

갈라서 削リ防風으로 부르며 파는데 이 防風은 僞物이 된다. 

肥前国(현 규슈九州 사가현佐賀県 및 일부 나가사키현長崎県)의 五

島(현 고토열도五島列島)지역에서 많이 재배되어 나가기 때문에 

五島防風이라고도 불린다(種子ヲ傳ヘテウユ 世上ニ誤テ朝鮮

人參ト云 葉ハ牡丹ノ葉ニ似テチイサク 自色ヲ帶テ粉ヲカケ

タルガ如シ 子生ヨリ三年ニシテ花實ヲ生ズ 其葉初ハ數箇叢

生ス 三年ノモノハ臺ヲ抽ヅルコト三四尺葉互生ス 葉間ニ枝

ヲ生ジ 夏月枝梢ゴトニ小白花ヲ開キ 傘ヲナスコト 大葉芎

藭ノ如シ 花後實ヲ生ズ 又大葉川芎ノ如シ 實熟シテ苗根共ニ

枯ル 故ニ二年ノ秋根ヲ取リ用ユ 古ハ御免ヲ蒙リ嫰根ヲ製シ

テ 和人參ニ充テ賣ルコトアリ 故ニ御メン人參等ノ名アリ 

老根ハ大ニシテ白色 今ハ其根ヲ縱ニ剖キ 削リ防風ト稱シ賣

ル コレ防風ノ僞物ナリ 肥前ノ五島ニテ多栽エ出ス 故ニ五

島防風トモ云フ)’라고 하여 防葵에 ‘御赦免ニンジン(御赦免

人参)’, ‘御免ニンジン(御免人参)’, ‘五島ボウフウ(五島防風)’ 

등의 명칭이 부여된 연원을 설명하였다69). 

즉, 防葵는 근대 이전에도 일본에서 약재로 사용되었던 것으

로, 일부 지역에서 人參을 代用했기 때문에 ‘牡丹人參’, ‘平野

人参’, ‘御赦免人参’, ‘御免人参’ 등 人參(ニンジン닌진)이 포함

된 명칭이 부여되었고, 특히 식물형태가 牡丹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牡丹人參(ボタンニンジン보탄닌진)’으로 통용된 경우가 

많았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人參을 대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내용으로 인해 실제 人參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防風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는 기록 및 일부 중국 문헌에서 防風을 代用했던 기록 등

을 토대로 실제 유통 환경 및 약재 사용에서 防風을 대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防風(ボウフウ보우후우)이 포함된 명

칭을 부여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식물형태, 제조방법, 산지 

등에 따라 牡丹防風, 木防風, 削防風(또는 削リ防風=牡丹人

參), 薩摩防風, 五島防風 등 다양한 防風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중 식물형태의 유사성으로 인해 牡丹防風(ボタンボウフウ

보탄보우후우)이 防葵의 기원식물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근대 이후 일본에 식물분류학이 도입되면서 이전 문헌들의 

삽화와 식물형태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Flora Koreana》, 《朝

鮮植物名彙》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牡丹防風(ボタンボウ

フウ, 약재명: 長命草)의 기원식물이 Peucedanum japonicum 

THUNB.로 정해지고, 이후 여러 문헌에서 해당 명칭이 사용

되면서 현재의 명칭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23,98-100) 

(Figure 1B).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防風의 기원식물 및 약재의 형태적 

특징에 관해서는 《本草經集注》와 《本草圖經》에 기록된 내용의 

대부분과 일부 삽화가 후대 서적에 이어지면서 현재 공정서 

내용에 포함되어 기원에 관한 논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중에 防風으로 통용되었던 약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

였으나, 이들은 防風의 기원약재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선시대 서적에는 防風의 기원식물로 ‘병풍

나물’이 사용되었으나 식물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삽화 

형태의 기록이 없어서 기원 식물을 특정할 수 없었다. 일제강

점기에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서적에 갯기름나물과 그에 대한 

일본명인 牡丹防風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용자원화 

과정에서 갯기름나물에 牡丹防風, 植防風, 山防風 등 ‘防風’이 

포함된 명칭이 유지되었고, 대부분 防風의 대용품으로 사용되

었다. 그 중 植防風으로 유통되는 약재의 기원식물을 갯기름

나물로 확정하고, 이를 공정서에 수록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에는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되고 있다. 

근대 이전 일본에서 발간된 서적에 防風으로 통용되었던 

다양한 약재들이 기록되었고, 이 중 牡丹防風, 木防風, 削防

風(또는 削リ防風=牡丹人參), 五島防風 등으로 불린 약재가 

모두 防葵를 지칭하였으며, 이는 牡丹防風(ボタンボウフウ)

으로 통일되어 일본에서 P. japonicum의 기원식물명으로 정

해지게 되었다. 이 내용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식물명에 

적용되어 ‘갯기름나물 = P. japonicum = 牡丹防風’으로 정리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갯기름나물에 防風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원인은 일본의 약용식물 기록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되

었다. 다만, ‘植防風’이라는 명칭의 유래에 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별도로 중국에서는 防葵가 濱海前胡 P. japonicum은 아니

라는 점은 명확히 하였고, 대신 前胡의 일종이거나 또는 短毛

独活(국명: 어수리) Heracleum moellendorffii Hance로 추

정하는 연구를 보고하였기 때문에101), 향후 防葵의 기원에 관

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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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기름나물의 약재명에 ‘防風’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연유를 

찾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의 고문헌 및 현대 문헌을 조사하

였고, 이를 통해 防風의 기원과 갯기름나물 약재명의 유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防風은 《本草經集註》와 《本草圖經》에서 제시된 기원식물 

설명이 중국의 淸代 문헌까지 유사하게 이어졌고, 근대 이

후 Saposhnikovia divaricata가 기원식물로 정해져 공정

서에 수록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 조선시대에는 ‘병풍나물’이 防風의 기원식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식물 묘사나 삽화가 없어 그 당시 병풍

나물을 특정할 수 없었고, 일제강점기 이후 갯기름나물 

Peucedanum japonicum과 일본명인 牡丹防風이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3. 일본에서 防葵를 牡丹防風, 木防風, 削防風, 五島防風 등

으로 통용하였고, 이 중 牡丹防風(ボタンボウフウ)이 근

대화 이후 P. japonicum의 기원식물명으로 정해지고 일

제강점기 동안 갯기름나물에 적용되어 ‘갯기름나물 = P. 

japonicum = 牡丹防風’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이후 약용자원화 과정에서 갯기름나물에 牡丹防風, 植防風, 

山防風 등 防風이 포함된 명칭이 유지되었고, 이 중 시중의 

植防風을 갯기름나물과 동일한 것으로 확정하여 공정서에 

수록하였으나, 현재에는 植防風을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

하고 있다. 植防風의 명칭 유래는 찾을 수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갯기름나물의 약재명에 

防風이 포함된 것은 일본의 식물명칭 정리 과정과 이것이 일

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식물명 정리에 미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었다. 植防風을 防葵와 동일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있고 현재는 防風의 위품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植防風 또한 공정서 수록에 의해 약재로 사용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 植防風의 본초학적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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